
since 1969.11 

 허 가 병 상     660병상 (통합 215) 

성모관 [ B1~9F ] 상지관 [ B5~9F ] 

장례식장 



대전성모병원의  내과학교실 

1970 - 80 

1990 - 00 

1950 - 60 

1988. 02.   본원 최초 신장이식수술 성공 

2001 - 09 

2010 - 12 

2013 - 14 

2015 - 16 

2017 - 18 

1990 - 2000 

1996. 05.   대전충청지역 최초 사체 신장 이식 성공 

1997. 08.   중부권 최초 동종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술 성공  

2001. 12.   호스피스 병동 개설 

2007. 12.   심혈관센터 관상동맥조영술 500례 달성 
2001 - 2009 

2010 - 2012 

2013 - 2014 

2015 - 2016 

2010. 03.   첫 간이식 성공 

                     대전·충청권 최초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성공 

2015. 03.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완화의료 전문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7 - 2019 

2017. 05.   심사평가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2018. 02.   심사평가원 제3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2018. 07.   중부권 최초 대변 세균총 이식술 성공 

            11.   심혈관센터 제2촬영실 오픈 및 첨단장비 도입 

2019. 08.   심장내과 타비 (TAVI) 시술 , 최단 기간 최다 시술 



  교직원 인원 (총 1,414명) 

 의사직            216 명 

 

 간호직              628 명 

 

 행정직             122 명 

 

 의료기술직        191 명 
 

 

 일반기술직         30 명 

 기타                  68 명 

전임교원 57명 · 임상교수 62명 · 임상강사 11명 · 촉탁의 9명 

인턴 22명 ·  레지던트 55명 

간호사 536명 · 행정 56명 · 전담 36명 

간호조무사 64명 · 병원보조원 80명.  

서기 100명 · 사회사업가 6명 · 연구원 4명  

전산원 12명 · 사서 1명 

약사 32명 · 방사선사 54명 · 물리/작업치료사 17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2명 · 임상병리사 60명 · 기타 30명 

대전성모병원 인적 인프라 

(2021. 2. 8. 부) 

의사직 1 인당 간호인력 2.9명  행정직 0.56명  



대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명숙 (5) 

심장내과 박만원 (6) 

과장 장윤경 (36) 

감염내과 박선희 (2) 

내분비내과 장이선 (4) 

류마티스내과 고혁재 (1) 

신장내과 장윤경 (4) 

혈액종양내과 박지찬 (4) 

소화기내과 이승우 (10) 

내과 소개 및 수련 술기 진료 내용   



• 이론과 실기 모두에 강한 전문인력 양성. 

– 전공의 교육 : 실무 urgent 특강/ 분과 별 수련 지침 마련 

– CADE  교육 장려, 월례회 원격 강화 조력.  

• 경기/수도권 못지 않은 수련 환경 조성 

– 내과 전담 HOSPITALIST 조건 세분 적용 (단기 일자리) 

– 담당 환자 수 제한 및 교수 주치의 담당 PA 인력 확보. 

– 전공의 3년차 술기턴 확정 및 술기 경험 확대.  

– 전문의 분과 별 병동 당직 순환근무 확정 

• 지역 의료를 책임 질 유능한 연구 교수 양육. 

– 전공의 본인이 원할 시 기초/임상연구 경험 및 업적 가능. 

• 지역 의료를 책임 질 유능한 내과 전문의 양성.  

– 내과 학회 및 분과 학회, 지회 학술대회 참여 우선 권유 

– 매칭 내과교수제도 도입 : 진료 상담, 포스터 상담.   

1년차 지도전문
의 

2년차 지도전문
의 

3년차 지도전문의 

박화진 박지원 김진하 조정선 박진순 박지찬 

이의재 박원석 오예은 김명숙 윤소정 박선희 

이조국 고혁재 오지은 홍유아 임새날 장이선 

이종민R 김태석 최재훈 박만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과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